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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기록원에서 열린 희곡 낭독회, <희곡 모음집>으로 다시 만나볼까
- 서울기록원, ‘희곡 낭독회’로 시민참여프로그램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막 내려

- 참여자들이 완성한 단막 희곡 작품을 모은 <희곡 모음집>, 서울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발간

- 서울을 배경으로 집필된 참여자들의 희곡 작품 <모락모락>, <정독도서관> 등 총 8편 수록

- 10월 6일(금)부터 열람 가능… 시민들이 희곡 작품으로 풀어낸 다채로운 ‘서울 기록’ 공유 기대

□ 서울기록원(원장 고경희)은 지난 8월 운영한 시민참여프로그램 <한 편의

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를 통해 참여자들이 완성한 단막 희곡 작품을

모은 <희곡 모음집>을 10월 6일(금) 서울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

공개한다고 밝혔다.

□ 희곡 쓰기 프로그램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는 서울시민들이

서울과 관련된 각자의 일상과 추억을 희곡의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기록문화의

매력을새로운방식으로느낄수있는시간을마련하고자추진되었다.

○ 서울기록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을 기록화하는 <서울기록화 사업>의 일환으로

올해 수집 주제 ‘연극’과 연계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여, 8월 9일부터

30일까지 한 달간 매주 수요일, 총 4차시 프로그램으로 <한 편의 희곡이

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를 운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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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에 참여한 시민들은 극작가 장영

(1인 극단 ‘눈과빛과영’)의 안내에 따라 희곡의 기초를 배우고, 글쓰기에

대한 조언을 받아 ‘나만의 단막 희곡 작품’을 완성했다.

○ 극작가 장영은 2018년 국립극단 「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」에서 <G의

영역>이 당선되어 데뷔했다. 대표작으로는 <Fan>, <낭독의 목적> 등이

있다.

□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 30일(수) ‘희곡 낭독회’로 마무리되었다. 희곡

낭독회는 나만의 서울 이야기가 한 편의 예술작품으로 완성되는 새로운

경험과 즐거움을 참여자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 이를 위하여

연극배우들을 초청하여, 연극배우들의 목소리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희곡

작품을 공연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○ 희곡 낭독회를 위해 연극배우 ▲이지혜, ▲권주영이 초청되었다.

○ 아울러 희곡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극배우 ▲김정화, ▲최희진,

▲이선도 희곡 낭독에 참여하여 희곡 읽기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.

□ 10월 6일(금)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<희곡 모음집>은 프로그램의 결과물인

참여자들의 희곡 작품 8편을 책으로 한데 엮은 것이다. 이 책을 통해 프로그램

참여자들이 서울을 배경으로 완성한 희곡 작품들을 소개한다.

○ ▲<Have a Good Day>, ▲<유령예행연습>, ▲<양 한 마리>, ▲<버스데이

잔치>, ▲<정독도서관>, ▲<공든 탑이 무너지랴>, ▲<모락모락>, ▲<민주와

민정> 등 총 8편의 단막 희곡 작품이 <희곡 모음집>에 수록되어 공개된다.

○ 서울에 대한 각자의 기억이 담긴 희곡 작품들은 향후 서울시민의 다양한

삶의 모습이 동시대적으로 기록화된 귀중한 ‘서울기록’으로 서울기록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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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·보존될 예정이다.

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“서울과 관련된 나만의 추억을 희곡이라는

형태의 이야기로 새롭게 써보며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 서울에 대한 감각을

되찾을 수 있었다”, “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내가 사랑하는 서울의 공간을

어렵게만 느껴졌던 희곡으로 기록해 볼 수 있어 신선한 경험이었다”라며 소감을

전했다.

□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은 “희곡 쓰기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서울에 대한

새로운 추억을 선사한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”라며 “참여자들이

들려준 서울의 이야기를 더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희곡 모음집을

펴내게 되었다”라고 밝혔다. 아울러 “서울기록원은 시민들이 기록의 매력에

흠뻑 빠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

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전했다.

□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기록원 누리집(https://archives.seoul.go.kr)을

참고하거나,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(02-350-5615)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1.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프로그램 운영 사진 1부.

2. <희곡 모음집> 표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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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프로그램 운영 사진

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운영 사진

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‘희곡 낭독회’ 운영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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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<희곡 모음집> 표지

<희곡 모음집> 표지


